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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북 중심 일부 이른 모내기 농가
중만생종 벼 이삭패는 시기 2~3주 빨라…
‘실제 이삭팰 때’ 맞춰 영농 관리 필요

- 이른 이삭패는 시기에 맞춰 물관리, 이삭거름, 수확 시기 재조정해야

 올해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벼 이삭패는 시기가 평년보다 2~3주 빠르게 

나타났다. 이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관행적인 영농 일정이 아닌 벼

가 실제로 이삭팬 시기를 기준으로 물관리와 이삭거름, 수확 시기 등을 조

정할 것을 당부했다.

 경북 영주, 안동, 상주, 의성 등 북부 지역에서는 ‘일품’, ‘미소진품’, ‘백진

주’, ‘영호진미’ 등 중만생종이 7월 25일부터 이삭이 패기 시작했다. 이는 

평년 이삭패는 시기인 8월 13∼15일보다 약 2∼3주 빠른 것이다.

 특히 4월 20일 이전에 파종했거나 5월 20일 이전에 모내기한 벼의 이삭

패기가 빨랐는데, 생육 초기 높은 기온이 지속되면서 생식생장으로의 전환

이 빨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삭패는 시기가 달라지면 이후 영농작업 시기도 함께 달라져야 한다. 올

해처럼 같은 지역에서도 모내기 시기에 따라 이삭패는 시기 차이가 클 경

우에는, 예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실제 벼의 생육 상황을 확인해 

영농 작업 시기를 정해야 한다.

 △ 등숙기 물 걸러대기, 이삭팬 후 30~40일에는 완전물떼기 실시= 이삭

팬 후 벼알이 여무는 등숙기에는 물을 계속 깊게 대기보다는 2∼3cm 정도

로 얕게 대고, 3일 물대기·2일 물떼기 방식으로 물 걸러대기를 실시해 뿌

리의 활력을 유지한다. 완전히 물을 떼는 시기는 이삭팬 후 30∼40일이 알



맞으므로 실제 이삭패는 시기를 기준으로 물떼기를 실시한다. 수확을 서두

르려고 물을 지나치게 일찍 빼면 벼알이 충분히 여물지 않아 수량과 품질

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아직 이삭이 패지 않은 논의 경우, 이삭패기 10일 전 무렵인 감수분열기

부터 이삭패는 시기까지는 벼가 수분 부족에 특히 민감한 시기이므로 논물

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감수분열기는 꽃가루가 만들어지는 중요

한 시기로, 이때 수분이 부족하면 벼알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이미 이삭팬 논에는 추가 시비 자제= 이삭거름은 일반적으로 출수 15

∼25일 전에 주는 것이 알맞다. 이미 이삭팬 논에는 관행적인 날짜에 맞춰 

이삭거름이나 질소질 비료를 추가로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삭거름을 지

나치게 늦게 주면 벼알의 단백질 함량이 높아져 쌀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 수확적기는 이삭팬 후 적산온도와 익음 정도로 확인= 이삭패는 시기가 

빨라지면 수확적기도 앞당겨질 수 있다. 올해처럼 이삭패는 시기가 빨라져 

등숙기 기온이 높은 경우 벼가 여무는 속도도 빨라질 수 있어 날짜만으로 

수확 시기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수확적기는 이삭팬 후 일 평균기온을 합

한 적산온도가 1,200℃ 전후에 도달했는지, 이삭의 벼알이 약 90% 이상 

황색으로 익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다.

 올해 경북의 경우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까지 이삭이 팬 벼는 최근 5년 

기온(2021~2025)을 기준으로 이삭팬 후 약 45~50일이 수확적기로 예상

된다. 수확시기가 너무 빠르면 청색 쌀이나 미숙한 쌀이 늘고, 지나치게 늦

게 수확하면 금간 쌀 등이 증가해 쌀 품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이번 이른 이삭패는 시기는 지역 전체에서 일률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

라 모내는 시기 등에 따라 논별 차이가 크다. 따라서 인근 논의 이삭패는 

시기나 평년의 영농일정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자신의 논에서 실제 이삭팬 

날짜를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후 물관리와 수확 시기를 정해야 한다.

 한편, 내년도 영농은 지역의 기상 여건과 적합한 품종, 적기 모내기를 준



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이른 이삭패는 시기 사례와 기

상·생육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북 지역의 적정 모내는 시기를 추가로 분

석하고, 2027년부터 농업인과 농촌진흥기관을 대상으로 안내와 교육을 추

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재배생리과 김춘송 과장은 “올해는 같은 지역

에서도 모내는 시기에 따라 이삭패는 시기가 크게 달라 영농일정을 관행대

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라며, “농가에서는 실제 이삭패는 시기를 기준으로 

물관리하고 적산온도를 확인하여 적기 수확해서 벼알이 충분히 여물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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